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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보강수사 후 검찰 송치
울산공장장 안전책임간부 불구속 입건 … 추가내용 확인 중

2012년 4월 탄소섬유 제조공장의 화재로 임직원 10명이 중경상을 당한 태광산업 울산공장 사고와 관련해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6월27일 밝혔다.

노동지청은 그동안 추가한 내용을 확인, 보강수사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최고 임원인 울산본부장 김모 전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하자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상태이다.

김 전무는 화재사고 당시 경찰관과 소방관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사진이 담긴 카메라의

내용물을 모조리 지워버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월15일 열린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징역 6월

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기업 임원이 경찰과 소방서의 화재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태광산업 김 전무가 처음이다.

노동지청과 함께 수사를 벌인 울산 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실질적인 공장책임자인 태광산업

울산공장장과 안전책임간부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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